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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입당: 19    봉헌: 217, 211     성체: 197, 506    파견: 15
          

  이사야 6,1-2ㄱ.3-8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1코린토 15,1-11

  ◎ 알렐루야.

              ○ 

◎ 알렐루야.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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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복자 마더 데레사 수녀 

   2000년 대희년은 교회와 인류에 새로운 세상,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류의 염원이 절정

에 달한 순간이었다. 새 천년기를 맞는 전세계 가톨릭교회는 막 문

을 연 제삼천년기가 하느님의 참 평화가 지구촌을 가득 메우게 되

기를 간절하게 염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시 인류는 끊이

지 않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눈 채 형제의 피

를 흘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인류는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

부를 향한 초유의 항공기 테러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무역센터 쌍

둥이 빌딩이 무너져내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전세계인들은 인간의 

증오가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자아낼 수 있는지 너무도 또렷하게 목격했다. 

이후 전세계는 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미국은 아프

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공격해 세계의 경찰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지만 결코 

테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대범한 테러 행위들이 세계 도처에서 연이

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세계에서 진정으로 평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더 위력적인 

무력은 전쟁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잦고 더 잔혹한 투쟁만을 불러오고 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참 평화는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빈민촌 한 켠에서부터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2003년 10월 16일 바티칸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재위 25주년을 기념하

는 미사가 거행됐다. 사흘 뒤 바로 이 자리에서 교황은 이미 살아서부터 성녀로 추앙 받

았던 마더 데레사 수녀의 시복식을 거행했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던 데레사 수녀의 시복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었다. 교황은 30여 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오늘 하느님은 우리에

게 마더 데레사를 새로운 거룩함의 모범으로 제시해주셨다』며 마더 데레사의 시복을 선

언했다. 시복식이 거행된 광장의 맨 앞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던 

그녀의 정신에 따라 3천여 명의 빈민들이 초대돼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더 데레사의 뒤를 이어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니르말라 조쉬 수녀는 시복식

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데레사 수녀의 시복식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표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참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이기도 하다. 60

억 인류의 가슴 속에는 참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말은 

참말이다. 상대방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전장에서조차 우리는 용서와 화해, 평화를 

갈망한다. 서로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상대방의 진심을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진정으로 용

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한 순간도 전쟁이 멈춘 순간이 없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인종, 종교, 민족과 이

념에 따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익에 따라 반목과 갈등의 악순환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의 시복식은 더욱 인류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결코 어떤 

차이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죽어가게 내버려둘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자신의 온 삶으

로 웅변했기 때문이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제삼천년기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데레사 수녀의 거룩한 생애를 증거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데레사 수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그녀의 어머니 같은 사랑을 직접 경험한, 축복받

은 사람들이다.                                                                                                 → 

                                   <* 이번 주보로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연재를 마칩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선교분과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2019년 2월 10일    광 고 1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

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지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 

  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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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납부액: $845           금주 납부자 (총 22명)        

김영철 나영숙 박재현 박정애 소종선 손칠영 송기호 유성복 이상용 

이승현 최준태 한성인       

교구 할당액: $57,100    누계 납부액: $5,322    달성율: 9.3% 

2월 2일(토) 오후 12시 대성전에서 

성모 신심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2월 2일(토) 특전미사와 

3일(일) 오전 8시 30분과 10시 30분 미사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설날 

상차림 예절이 있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성모회에서 마련

한 떡국을 맛있게 나누고, 오후 12시 30분

부터 여러 구역과 예비신자 교리반, 그리고 

꽃동네 가족들이 함께 윷놀이와 사과 껍질 길게 깎기 경연 등 설놀이를 하였습

니다. 윷놀이 대회는 처음으로 참가한 교리반이 2등을, 알파레타2구역이 1등을 

차지하였고, 존스크릭1구역은 안타깝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Life Teen Covecrest Retreat 

Center에서 피정이 있습니다. 

주일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3일(일) 오후 12시 30분 주일학교 

교실에서 2월 정기 진료가 있었습니다.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복용하고 계신 약

병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토) 오전 10시 소성당에

서 본당 신부님과 사목회장님을 모시

고 설날 세배를 드렸습니다.   

2월 3일(일)부터 주일 오전 9시 30분 

소성당에서 12주간 수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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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 세상을 낚자 <루카 5,1-11>            배영길 베드로 신부   

                                                 

 

         

                        

                    

사람의 속 마음과 영을 꿰뚫어 보

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전도 여

행을 하십니다. 더러운 영은 잠재우

시고, 병든 이는 고쳐주시고, 허기지

고 탈진한 군중은 가르치십니다. 카

파르나움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

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시몬의 빈 배

에 오르십니다. 시몬이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을 버리고, 스승님으로 모

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잡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

고 당황하는 시몬에게 무질서하게 

떠올랐을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요? 부끄러움, 왜소함이었을까요? 

저에게 같은 상황이 닥쳤다면, 어떤 

마음을 냈을까요?  

주님을 알아차린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가득하여 가라앉을 지경이 

된 배에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

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앞 장에서 허황된 군중이 예

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간청하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

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고

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제

서품성구인 “주여! 이 죄인을 불쌍

히 여기소서”와 닮아 보입니다. 이

미 예수님께 마음을 둔 베드로가 어

찌 예수님의 그윽하고 단호한 사랑

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두

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에 질서가 잡히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하시는 예수님

의 말씀에 뜻이 세워지고 의지가 굳

어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께서 시몬에게 교회를 준비시키십니

다. 시몬의 작은 빈 배가 노아의 방

주보다 더 큰 배가 되어, 지금도 더

러운 영은 잠재우고, 병든 이는 고쳐

주고, 가여운 군중은 가르치고, 제자

들을 키우고, 사도들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어주는 것, 관심,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몫이기

도 한 그 덕목을 다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 마력 같은 힘이 하느님께

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

사 드립니다.    

성찰 

나의 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

고,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가르침/복음 묵상 

오늘 복음 

산책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 1996년 11월 23일 데레사 수녀가 심장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면서 말했

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왜 나는 이토록 극진한 간호를 받아야 하는가』 

   그는 죽음 앞에서 가난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안락한 병원 침대 위의 자신을 자책했다. 1910년 8월 27일 유고슬라

비아의 한 알바니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18살에 아일랜드 더블린의 로레토 수도회에 들어가 이듬해 인도 캘커

타의 성모여자고등학교에 가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담 너머의 가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

녀는 캘커타의 빈민촌으로 들어갔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전세계의 가

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가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

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총부리를 겨눌 때 그것은 곧 하느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위력적이고 큰 대포나 폭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혁

명」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제삼천년기 인류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참평화를 가져오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 사랑」을 

통해서만 밝게 열릴 것임을 데레사 수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러준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그리, 멍하니 서 있을 거면 

이리와 그물이나 잡아 주시오.” 
 

“좀, 더 큰 걸 낚아볼 생각은 없니? 

함께 가, 이 세상을 낚아 보지 않을래?” 
 

그 소리가 왠지, 듣기 좋았다. 
 

세상을 낚는다는 말이.  



 전례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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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알림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연도책은 성당 사무실로 반납바랍니

다.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82 명  

특전 미사                  88명 오전 8시 30분               128명 

오전10시 30분           372명               영어 미사                     94명 

성물방                  $ 35.00 YG 겨울 피정비     $ 2,700.00 

교무금           $ 7,107.00 주일 헌금            $ 4,614.00 

강귀선 (2) 

강규상 (2) 

강익수 (2) 

계춘자 (2) 

권왈경 (2) 

김국환 (2) 

김상순 (2) 

김세경 (1) 

김영철 (2) 

김영화 (2) 

김중환 (2) 

남상우 (1) 

노종업 (2) 

박두환 (2) 

박송자 (1) 

서상희 (2) 

서재욱 (2) 

설재규 (2) 

성의경 (2) 

소종선 (1) 

송창률 (1~2) 

신옥기 (1~3) 

신재순 (1~6) 

심충섭 (2) 

양희영 (2) 

오상수 (2) 

오정환 (2) 

유성복 (2) 

윤기태 (2) 

윤봉권 (2) 

음지근 (1) 

이광명 (2) 

이광임 (2) 

이김애자 (2) 

이동춘 (2) 

이복화 (2) 

이종길 (2) 

이준식 (2) 

이창호 (2) 

장근철 (1) 

장종순 (2) 

정건호 (1~2) 

정에드워드 (1) 

정예근 (2) 

정창래 (2) 

조소춘 (2) 

최순례 (2) 

최영갑 (2) 

최인영 (2) 

최준태 (2) 

한규항 (2) 

현대섭 (2) 

날짜  해설 독서  복사 

2/9 (토) 

오후 7:00 
이지연 

김주환 

김채연 

신준호 

이하윤 

2/10 (일) 

오전 8:30 
남수진 

고근배 

고숙영 

권혜민 

전지연 

2/10 (일) 

오전 10:30 
김영보 

유한종 

심지영 

장재혁      박채효 

안상우 

2/10 (일) 

오후 12:15  
Deborah Seong 

조영훈 

박시현 

2/16 (토) 

오후 7:00 
홍지희 

정영상 

이지원 

김태훈 

박인아 

2/17 (일) 

오전 8:30 
이숙자 

서상희 

서정원 

김태환 

최미나 

2/17 (일) 

오전 10:30 
이진화 

박재현 

박쥴리 

소현교      장재은     

전지우 

2/17 (일) 

오후 12:15  
Dustin Li m 

전지연 

성리디아 

2/10    (일) 연중  제5주일 South Atlanta 

2/17    (일) 연중  제6주일 Tucker 

2/24    (일) 연중  제7주일 Alpharetta-1 

3/3      (일) 연중  제8주일 Alpharetta-2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2월         10일 Alpharetta-1 성령기도회 

2월         17일 Alpharetta-2 M.E 

2월         24일 Dunwoody 꾸리아 

3월           3일 In Town  Atlanta 사목회 

2/20 

(수) 

Marietta 나눔 

손창욱(안토니오)형제님댁 

오후 8시 

678-446-8662 

3/13 

(수) 

Marietta 사랑 

장소미정 

오후 8시 

 

3/27 

(수) 

Marietta 자비 

장소미정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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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본당 할당액: $ 57,100 
 

 *대주교님 AA기금 강론 및 약정 일시 
 

  2월 23 (토) 특전 미사와 2월 24일 

  (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미사  

  중에 금년도AA기금 약정에 대한 대 

  주교님의 강론 동영상 상영이 있으며,  

  이어서 교우분들께서 약정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청에서 댁으로 AA 기금 약정에 

  관한 편지가 가더라도 관계치 마시고 

  본당으로 약정 및 납부하시기 부탁드 

  립니다. 

   ►약정서는 영문으로 적어 주시기 바람. 

   ►Payable to: KMCC로 작성하시면 됨. 

  문의:  사무실 (770-455-1380) 

       

   
 

 

 

◈고등부 겨울 피정  

  (Youth Group Winter Retreat  2019)  

  대상: High School students of 

   KMCC and SAKC  (각 성당  선착순  35명) 

  일시: 2/15 (금) - 2/17 (일) 

  장소: Life Teen Covecrest Retreat 

          Center 

  비용:  Early (2/3까지) $150/person  

            Regular (2/3이후) $165/person 

  Registration Deadline: 2/10 (일) 

  문의: 정지연 (404-259-7670) 
 

◈ Koinonia 사순 침묵 피정 

  일시: 3월 15일 ~ 17일 (2박3일) 

  장소: Fort Mountain Retreat Cemter 

  지도: 김형철 시메온 보좌 신부님 

  대상: 영어권 청년 (18세 이상) 

  참가비: $125 

  문의: 박제인 (678-232-1210)  
 

 
 

◈ 2019년 부활 견진 성사 

  부활절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가 2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8주 동안 112 

  호실에서있을 예정입니다. 접수: 사무실  

  문의: 이연숙 (404-293-9319) 
 

◈예비 복사 모집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 3학년 이상 학생  

  문의: 김시윤 (470-208-0209) 

          kmccga.asa@gmail.com 
 

 

 
 

◈ 구역장 월례 모임: 2월 10일 (일) 

  오후 12시 20분, 110호                    

  문의: 남현석 (770-827-9987) 

 

 

◈ 꾸리아 월례 회의: 2월 10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박순기 (678-793-5881) 
 

◈ 성서 그룹공부 봉사자 모임 

  일시: 2월 10일 (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115호 

  문의: 이혁륜 (404-518-7373) 
 

 

 

◈빛과 소금 모임: 2월 17 (일) 

 오후 12시 15분, 유아방 (111호) 

  문의: 김영배 (404-723-0110) 
 

◈ Marietta 자비반  모임:  2월 17일 (일) 

  오후 12시 30분, 대건도서관  

  문의: 김영환 (770-594-3234) 
 

◈M.E 모임: 2월 17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손영덕 (678-896-1837) 
 

◈ 전례분과 월례회의: 2월 17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 루가 의료 봉사회 당뇨 무료 검사 

  매월 첫째 주일에 실시하는 건강 검진 

  의 일환으로 무료 당뇨검사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정확도를 위하여 검사 

  전 6시간 공복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시: 3월 3일 (일) 9:30am~12pm 

  장소: 한국순교자 성당 친교실 

  문의: 정건호 (770-491-1191) 
 

◈성지 가지 회수 

  3월 3일 (일)까지 성지 가지를 회수 

  합니다. (성당 입구, 사무실) 
 

◈故 박재현 (토마스 모어)님의 1주기 

  추모 연도가 2월 21일 (목) 저녁 미사 

  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 주일 학교 안내 

  문의: 정지연 (404-259-7670) 
   

◈ 토요 대건 한국학교  

  문의: 노시현 (678-677-3515) 
 

 

 

◈지난 15년간 본당 주보편집 봉사를 

  해 주신 이연숙 (베로니카)자매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주보편집 봉사를 

  해 주실 김현미 (루멘)자매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성당 학교 안내 

 정기 모임 

 사순 맞이 영성 특강 안내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모집 안내 

 피정 안내 

  감사합니다 

◈특강 1 
 

  일시: 2월 10일 (일), 오후 1시 30분  

   강사: 김용수 (파스칼) 신부님  

          (한국 예수회 부관구장)  

  주제: 내마음의 외진곳 
 

◈ 특강 2: 영상 피정  
 

  일시: 3월 3일 (일), 오후 1시 30분  

   강사: 홍젬마 수녀님  

           (바오로의 딸) 

  주제: 세상의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특강 3: 듀엣 메타노이아와 함께하

는 사순 음악 피정 
 

 

  일시: 3월 16일 (토), 오후 4시 

            3월 17일 (일), 오후 1시 30분             

   강사: 

  주제: 
 

◈ 특강 4 
 

  일시: 3월 24일 (일), 오후 1시 30분             

   강사: 박규덕 (베드로) 신부님  

          (미주 평화신문사 사장) 

  주제: 
   

  문의: 이숙자 (678-665-3882) 

 2019년 AA 기금 약정 안내 


